	신세계라이브쇼핑, 프리미엄 여성복 지컷 단독 전개

	□ 지컷 브랜드 감성 계승하며 새로운 고객층과 접점 확대
□ 라이선스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 육성 통해 차별화 전략 강화


 
신세계라이브쇼핑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육성해 온 여성복 브랜드 '지컷(G-CUT)'을 단독 전개하며 신세계 패션 브랜드의 가치를 이어간다. 
 
지컷은 세련된 디자인과 트렌디한 감성으로 오랜 기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다. 전국 주요 백화점과 패션 채널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쌓아온 지컷은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컷의 브랜드 자산과 정체성을 이어받아 새로운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컷이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유통 환경 변화와 고객 수요에 맞는 기획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패션을 핵심 카테고리로 삼아 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해 왔다. 4년 전 처음 론칭한 여성복 ‘에디티드’를 시작으로 신세계 대표 캐주얼 브랜드 ‘블루핏’과 뉴럭셔리 브랜드 ‘엘라코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또 최근에는 기본에 충실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세계맨즈컬렉션'과 프랑스 캐주얼 ‘기라로쉬’를 통해 남성 패션에서도 독자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이번 지컷 론칭을 통해 여성 패션 라인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를 직접 기획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와 라이선스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지컷 역시 이러한 브랜드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선보이게 됐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컷이 지닌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사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여성복을 제안한다.
첫 방송은 23일(금) 오전 8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된다. 케이프 코트와 니트, 팬츠를 비롯해 후드와 구스 베스트 등 다양한 FW 신상품을 선보이며 지컷 특유의 스타일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분더샵 청담을 배경으로 제작한 스페셜 영상을 통해 브랜드 감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강성준 영업본부장은 "지컷은 오랜 시간 고객들에게 사랑받아 온 신세계 대표 여성 패션 브랜드 중 하나"라며 "브랜드 고유의 감성과 헤리티지는 유지하면서도 신세계라이브쇼핑만의 상품 기획과 콘텐츠 경쟁력을 더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